
당분해효소저해제 개발
미원, 96년 상품화 예정 … 국내시장 2 0 0억원규모

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치료제인 당분해효소저해제가 국내기업에 의해 개발돼 향후 상당한 수입대

체 효과와 함께 수출전망도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미원(대표 유영학)이 3년간 3 0억원을 투입해 개발

에 성공한 이 물질은 9 4년 발매에 들어간 B a y e r의

「G l u b a y」균주인「A c a r b o s e」보다 분자량이 큰 것으

로 알려져 향후 특허획득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

니라 해외시장 진출 전망도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.

9 3년 당뇨병치료제 시장규모는 2 8억8 0 0 0만달러로,

이중 인슐린 시장이 1 4억3 0 0 0만달러이고 경구용 치

료제가 1 3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.

국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약 2 0 0억원 규모

를 형성하고 있는데 9 4년부터 B a y e r의「G l u b a y」가 국내에 수입·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미원은 9 6년에 상품화를 개시,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식생활

패턴의 변화에 따라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환자의 증가가 연 10%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이

용한 당뇨병 치료방법이 현기증 발생 등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해효소저해제의

수요확대가 예상된다.

더욱이 미원의 이번 개발은 독일·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이며 이들 제품에 비해 효소역가적인 측

면에서 5배이상으로 상품화되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당분해효소저해제 제조기술은 당뇨병치료제의 기술개발로 현재 시장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

큼 기대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독성 및 전임상 실험중인 미원은 향후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, 미국·일본의 유명 제약기업과 공동

컨소시엄을 형성,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탄수화물의 소화는 음식물에 있던 L a c t o s e·Sucrose 등의 당들이 장내의 Matose 및 α-Limit 등의 당

분해 효소들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되어 흡수됨으로써 고혈당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런 소화과정에서 당분해효소저해제의 역할은 장내 α- A m y l a s e와 높은 친화력으로 α- A m y l a s e의 효

소활성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단당류로의 소화·흡수를 막아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

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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